
[청년대화마당 당사자조직청년 발제]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커리어관리

 사회적경제기업의 등장과 시작은 멀지않은 과거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’사회적경제육성법‘도 고작 14년전에 처음 제
정되었으며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설립된지 10년밖에 되지않았습니다. 당연하게도 사회적경제기업 또한 성장하는 
단계이며, 아직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일반적인 근로자들에게는 ’착한 일 하는 기업‘이라는 
거부감도 있습니다. 사람을 고용하기위해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늘 사람이 부족한 이상한 현실입니
다.
 그럼에도 기업은 소셜미션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위해 성장을 멈출 수 없습니다. 그러다보니 사회적경제기업에서 
일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흔히 말하는 ’제너럴리스트‘로 키워지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한사람이 시작부터 끝까지,
기획부터 결과보고와 정산까지 배우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회적경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’활동
가‘로 불리지도 모르겠습니다. 어떤 일이든 두루두루 할 줄 알고, 어떤 일을 맡아도 평균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습
니다. 회사에서도 날 필요로 하게됩니다. 하지만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.
 ’만약 이 회사를 떠나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?‘

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진 ’사회적가치‘는 저마다 다르지만 크게는 ’사회적문제해결’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. 
언젠가 목표하는 사회적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조직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. 우리는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
이 되어야합니다.
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기업에서 추구하는 사회적가치가 나의 가치와 일치하기에 함께하는 사
람만 있지는 않습니다. 그저 ’좋은 일자리‘를 찾아온 근로자도 있습니다. 그 사람에게는 이곳에서의 경험이 이직을 
위한 좋은 커리어가 되어야 합니다.

 ’제너럴리스트‘는 스스로 불안합니다. 기본스킬은 다양하게 많은데 ’궁극기‘가 없는 것이 고민됩니다. 그럼 ’스페셜
리스트‘가 되는게 정답인걸까요? 여러가지 지식만 많아서는 직장의 개념이 흐려진 이 시대에 살아남기 힘들고 한 
길만 파서는 당장 한 달 뒤 세상이 어떨지도 모르겠습니다. 흔히 이런 고민을 하면 ‘T자형 인재’가 되야한다는 어른
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T자형 인재가 되라는 말은 결국 매정하게도 ‘다 잘해라’라는 말입니다. 
 ‘일을 잘하는 것’이라는 직장인의 목적만 가지고 맡은 일만 할 수 없는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떤 성장을 
해야할까요? 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? 한번쯤 해봤을 이 고민에 대해 함께
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.


